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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11월 15일(화)

서울시 이태원 참사 발생 11분만에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 통보 받아

 -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재난상황실 핫라인 통보 내용 최초 확인

 - 오후 10시 26분 최초 보고 후 2~3분 간격 핫라인 통보에도 30분간 무대응

 - 고민정 의원 “핫라인 통보에도 초동조치 않은 서울시 책임 규명 불가피”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종합방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서울시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

실)이 이를 시장단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 참고: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서울시재난상황실은 서울시 재난상황 총괄 

부서

그러나 고민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발생 11분만인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가 핫라인을 통해 재난상황실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

다. 

그동안 서울시는 핫라인 통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

아 왔습니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후 10시 15분,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용산 소방서와 종

로소방서에 최초 출동 지령을 내렸고, 종합방재센터는 사고 접수 1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 

재난상황실에 유선(핫라인)으로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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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가정해 정리해보면 재난상황실은 핫라인을 통해 ‘압

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30분간 서울시장, 부시장 등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10시 43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뒤, 종합방재센터는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응 1

단계 발령 사실을 재난상황실에 통보했습니다. 2분 뒤인 오후 10시 47분에는 ‘대응 1단계 

확인, 할로윈 축제 CPR환자 10명 정도 추정’ 내용을 유선통보했고, 오후 11시 7분 ‘할로

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확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어 5분 뒤인 오후 11시 13분 구조

대응 2단계 상향 통보, 오후 11시 15분에는 ‘이태원 축제 중단’을 유선으로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전 행정부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고 떠났다고 말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 등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 10시 

56분 종합방제센터가 보낸 구조 대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시장단은 압사신고 핫

라인 통보를 30분간 아예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핫라인 통보 후 약 

1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은 셈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핫라인 통보에도 서울시 재난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초동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에 대한 조

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부.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시 유선통화(핫라인) 시간 및 내용

연번 시간 내용 비고

1 22:26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들어오고 있다 통보

2 22:45 대응1단계 발령 통보

3 22:47 대응1단계 확인, 할로윈 축제 cpr환자 10명정도 추정 통보

4 23:07 할로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 확인 통보

5 23:13 구조대응2단계 상향 통보

6 23:15 이태원 축제 중단 요청

<끝>


